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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효과 뚜렷…과일·과채류, 육류 소비 많아
- 소비자 10명 중 8명 식품 구매에 사용, 코로나19 때보다 늘어

- 복숭아, 한우 소비 두드러져…농식품 소비 진작에 긍정적 영향

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‘민생회복 소비쿠

폰’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코

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‘먹거리 소비’에 더 많이 사용된 

특징을 보였다.

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

최근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소비자 패널 1,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

조사를 진행했다.

 조사 결과, 응답자의 83.5%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

라고 답했다.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(약 60.0%)보다 20.0%포인트 

이상 증가한 수치다. 

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·과채류(70.7%)와 육류(66.4%) 소비를 늘린다는 답

변이 많았다. 과일·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

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(38.1%)였다. 이어 수박

(22.1%), 사과(18.3%), 포도(13.0%)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.

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(40.2%)를 가장 큰 

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. 다음으로 돼지고기(34.3%), 수입 쇠고기



(11.6%)가 뒤를 이었다.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한우, 60대 이상은 돼

지고기를 선호했다.

 마찬가지로 곡물류는 쌀(42.0%), 콩류(31.2%), 옥수수(12.6%) 순으로 소

비가 늘 것으로 조사됐다. 채소류는 오이(21.0%), 상추(14.0%), 배추

(11.9%) 순으로 나타났다. 

 또한,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51.4%는 ‘지역 

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’이라고 피력했다. ‘불편하지만 취지에 

공감한다’라는 응답은 30.4%, ‘상관없다’라는 의견은 4.1%에 달해 소비쿠

폰에 대한 정책 수용도가 85.9%로 높았다.

 반면,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14.1%에 불과했다. 60대 이상

(33.3%) 연령대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으며,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편

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“소비쿠폰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

소비 여력이 살아난 것 같다.”라며 “소비 회복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

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 홍보, 판촉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.”라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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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주로 먹거리(83.5%) 소비에 집중, 사용처 제한에도 긍정적 평가

○ (사용용도) 먹거리(83.5%) > 문화생활(4.5%) > 공산품(3.9%) 순

- 모든연령대가먹거리소비를최우선으로계획, 연령구분없이식품소비집중양상

- 먹거리 다음으로 30대 이하는 문화생활(6.3%), 40대는 교육비(9.5%),

50대·60대 이상은 공산품(5.0%·5.5%) 소비를 늘릴 계획

<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용도>

○ (사용처1)) 사용처 제한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14.1%에 불과

- 소비자의 절반 이상(51.4%)은 ‘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

긍정적’이라고 응답, 30.4%는 ‘불편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함’, 4.1%는

‘상관없음’으로 응답하여 정책 수용성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

-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연령대는 60대 이상(33.3%) >

50대(31.9) > 40대(19.1) > 30대 이하(15.6) 순

1)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, 쿠폰을 지급 받은 지역 내(주소지 시·군 지역 내 등)에서 사용 가능



◇ 소비 쿠폰으로 과일류,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○ (농식품 소비변화) 과일류는 70.7%가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

했고, 육류는 66.4%가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

- 화훼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

<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, 농식품 소비변화>

○ (과일류) 복숭아(38.1%), 수박(22.1), 사과(18.3) 순으로 소비 늘어날 전망

- 모든 연령대에서 복숭아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했으며, 30대

이하는 사과, 40대 이상은 수박 소비도 늘릴 것으로 전망

○ (육류) 한우(40.2%), 돼지고기(34.3), 수입 쇠고기(11.6) 소비 늘어날 전망

- 50대 이하는 한우, 60대 이상은 돼지고기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

○ (곡물류) 쌀(42.0%), 콩류(31.2), 옥수수(12.6) 소비 늘어날 전망

- 40대 이하는 쌀, 50대 이상은 콩류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

○ (채소류) 오이(21.0%), 상추(14.0), 배추(11.9) 소비 늘어날 전망

- 모든 연령대에서 오이 소비를 늘린다고 했으며, 다음으로 40대 이하는

상추, 50대는 배추, 60대 이상은 당근 소비도 늘릴 것으로 전망

○ (화훼류) 절화(36.3%), 관엽식물(32.5), 분화(26.6) 소비 늘어날 전망

- 30대 이하는 분화, 40대는 절화, 50대는 관엽식물 소비를 늘릴 전망


